
 

가상자산 시장에서 채굴기를 기반으로 블록을 증명하는 PoW(작업증명) 방식은 

가상자산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비트코인이 PoW 방식으로 블록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굴 시장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채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인데요. 환경에 근거해서 채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듭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약 145TWh(테라와트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풍력 

발전기 2400대를 매년 새로 증설해서 얻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여러 제도권 기관에서는 가상자산 채굴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명인사들 역시 가상자산 채굴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스프트 창립자는 “비트코인은 그 어떤 수단보다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 산업의 특수성을 들면서 채굴 시장은 환경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블랙아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아직 현실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과하게 많아져도 전력망에 과부하가 생겨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 풍력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시간대별 생산량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채굴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전기 산업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채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대별 생산량 변동성이 큰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등의 

비효율성을 채굴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기료가 싸면 채굴했다가 

비싸지면 언제든지 바로 끌 수 있는 부분이 채굴기의 특장점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기존 전기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에 배터리 기술을 

접목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에너지 활용도를 40~90%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 게이츠 창립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아간다면 채굴이 용인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감사관 사무실도 최근 뉴스레터 서비스를 통해 “채굴시설은 다른 

제조시설이나 산업용 화학공장과는 달리 그리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이외의 관점에서도 채굴 시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엇 

블록체인, 그리니지, 코어 사이언티픽,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헛8 등은 최근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사가 비트코인 채굴로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풀 운영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테크는 당초 카자흐스탄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클린스파크 등 여러 채굴 업체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소재의 가상자산 채굴 업체 사토 테크놀로지스의 패니 필립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현재 약세장은 채굴 

업체를 위한 시장”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오히려 채굴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토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일부 채굴 업체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채굴 시장은 현재까지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



서고 있습니다. 아직 논쟁 사항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채굴 분야는 스스로의 유용성을 대중에게 입증하고, 규제권은 가상자산 

산업과 대중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

으로 전망됩니다.   


